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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한국 수출 발목 잡을까…사스 땐 단기적
둔화
기사입력 2020-02-05 06:11  최종수정 2020-02-05 09:42

2003년 5월 전체·대중 수출증가율 연간 최저…전반적으론 '선방'

한국 무역에서 中 비중 사스 때보다 커져…정부 "총력대응"

하루평균 수출 14개월 만에 반등…변수는 '코로나'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계속 확산하면서 반등

을 눈앞에 둔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2년 11월 발병해 2003년 상반기 유행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의 경우 단기적으

로 수출 증가 폭이 둔화했으나 전반적인 한국 수출의 성장세를 꺾진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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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사스가 유행했던 2003년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19.3% 상승

했다. 월별로 보면 사스가 빠르게 퍼졌던 3월(16.1%), 4월(19.2%)의 경우 연간 평균치를 밑도는 증

가율을 보였으나 오름세는 계속 유지했다.

2003년 5월 1일 당시 산업자원부는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면서 "악조건 속에서도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이 사스에 본격적으로 대응한 직후인 5월 대중 수출 증가율은 연간 최저인 27.5%에 그쳤

고 전체 수출 증가율 역시 2002년 6월 -0.3% 이후 가장 낮은 3.5%로 내려앉았다. 그해는 중국 경제

의 급성장과 함께 월별 대중 수출이 50% 가량 폭증하던 시기였다. 

산자부가 2003년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일주일간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사스로 인한 대(對)

중국 수출 차질은 4억5천만달러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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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신종코로나 대응 수출상황 점검(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종로구 한

국무역보험공사에서 신종코로나 대응 대중국 수출입 현황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2020.2.3

이는 당시 대중 수출기업 127개 중 조사 시점까지 수출 차질이 발생한 67개 업체(차질액 1억9천

800만달러)의 대중 수출 비중(44.3%)을 고려해 환산한 수치다.

같은 기간 중국 내 전시회 취소, 수출 상담 연기, 중국 공공기관 발주 연기, 중국 내 왕래 제한, 현지

공장 가동 차질 등으로 인한 간접적 수출 차질 추정액은 4억9천200만달러에 달했다.

정부는 사스가 6월 말까지 진정될 경우 6억3천800만달러, 6월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15억2천6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스는 2003년 6월 말 상황이 진정됐다. 

신종코로나는 중국의 설인 춘제(春節)와 기간이 겹치면서 아직 그 영향이 정확하게 가늠되지 않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코트라(KOTRA) 무역관,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의 동향을 파

악한 결과 현재까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중국 현지 공장의 춘제(春節·중국의 설) 휴무 기간이 연장됐고 중국경제의 비중과 글로벌 공

급망 중심지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종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한국의 수출과 공급망 관리에

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로 2003년 18.1%보다 크게 확대됐다. 한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3%에서 21.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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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신종 코로나·사스·메르스 비교

세계 경제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2003년에는 4.3%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5.9%로 4배 가

까이 커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종코로나의 확산으로 2020년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경우 국

내 명목 수출액은 약 1억5천만∼2억5천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이후 14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은 한국 수출이 이르면 2월에는 반등할 것으

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신종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

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신종코로나 산업·무역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 기관과 협

력해 대중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종코로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

우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

다"고 밝혔다.

[표] 2003년 사스 유행 당시 한국 전체 및 대중국 수출 증감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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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을 만나보세요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 ▶뭐 하고 놀까? #흥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378366

https://m.yna.co.kr/
https://media.naver.com/channel/promotion.nhn?oid=001&naver_promotion&did=1195s
https://hng.yna.co.kr/?site=hng_tit&did=1195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378366

